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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화>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이현수, 한성우 

전 시 제 목: 바보들의 회화 

일       정:  2019년 12월 13일(금) – 2019년 12월 31일(화)  

장       소:  에이라운지 (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12/25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화>를 

진행한다. 드로잉과 회화를 주 매체로 작업하는 두 작가가 만나는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서로의 

작업 진행 과정을 300일 간의 대화를 편지를 통해 기록하고 이를 결과물과 함께 아카이브 형식

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보통의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마주하는 것은 결과물인데 반해, 이번 전시는 그러한 보편성을 전복

시키려는 시도로서 작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이현수와 한성우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작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두 작가가 나누는 대화는 두터운 관계에서 나

오는 자연스러움과 진솔함이 더해져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태도들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두 작가가 주고받은 편지들과 함께 첨부한 작업들을 통해 편지 속에 담긴 이러한 태도

가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각 편지에는 그 날의 대화를 통해 작가

들이 떠올린 작업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가 반영된 작품들이 첨부되어있다.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현수의 세밀한 표현과 대담한 선이 조화를 이루는 추상 드로잉들과 한성우의 작업실 

풍경을 담은 드로잉들은 대상을 보는 태도와 그 태도가 어떻게 작업으로 이어져왔는지를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현수의 강렬하고 거칠며 투박한 목탄 드로잉은 재료의 물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성우의 회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편지라는 매체가 서로의 작업에 어떻게 영

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이 전시의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주제로 만난 기획전이 아닌, 그림을 대하는 태도로 만난 이번 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

화>는 그림의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와 

드로잉이 선사하는 그림의 즉각적이고 순수한 시각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

품과 전시, 그 이면에 존재하는 평범하지만 쉬이 들을 수 없었던 작가들의 진솔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이현수 

이현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각각 졸업한 뒤 뉴욕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8년 <PLAYING DRAWING : before drawing>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과 <쌓고 쌓아 올리다>(175갤러리, 서울)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그

룹전과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드로잉을 주 매체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성우 

한성우는 고려대학교 미술학부를 수료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수료하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 속에서 작업해온 한성

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 작품과 드로잉을 선보인다. 그는 다수의 그룹전과 함께 특히 2017년

에는 청주창작스튜디오에서 <가능한장면>, 온그라운드2에서 <땅 위의 밤>이라는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에이라운지에서도 2017년 기획전으로 <땅 위의 밤>을 연 바 있다. 

 

 

○ 편지 중 일부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뽈이와 아버지 

2019 

종이에 파스텔 

18.2x12.8cm 

 

 

 

이현수 

모견도 

2010 

종이에 연필, 먹 

73x42.2cm 

 

 

한성우 

무제 untitled 

2019 

캔버스에 유채 

73x42.2cm 

 

 

 

한성우 

냉각탑 cooling tower 

2012 

종이에 혼합매체 

29.7x21cm 

 


